
HOME 전국 경기남부

경기도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비정규직
노동자 애환 담은 뮤지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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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등 시민단원 모집

(수원=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가 27일 수원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담

은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단원을 모집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이라

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원이 되면 시나리오 작업, 노래와 안무 연습, 그리고 올해 12월 예정된 공연까지 뮤지컬 제작 전 과정을 전문가들로부

터 지도받고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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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은 이번 뮤지컬을 기획하게 된 계기로 2017년부터 있었던 공공기관들

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꼽았다.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보니 “정규직 노동

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았다.”면서 “이번 뮤지컬이 정규직 노동자와 수원시민들이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뮤지컬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활동지원 사업’에 신청해 제작 경비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예

정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예산을 배정하고 이

를 수행하는 단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이희원 센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뮤지컬

로 표현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려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뮤지컬의 연출은 현재 배짱이뮤지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유진 감독이 맡을 예정이다. 한유진 감독은 백석문화대

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음악과 연기를 지도하고 있고, 작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공연인 ‘그날

의 함성소리’와 성남시 창작지원 뮤지컬인 ‘상대원 연가’를 연출 또는 음악감독한 한 베테랑 연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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